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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, 304명 정리해고 공식화!
1월18일 노동부에 인원조정계획 접수 … 노조는 곧바로 총파업

경영난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코오롱이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갔다.

코오롱은 회사의 경영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동부에 <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조정 계획안>을 1월18일 접

수시켰다고 발표했다.

계획안은 구미, 김천, 경산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304명을 감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안이 접수된 지 30

일 이후부터 회사는 정리해고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.

코오롱 관계자는 “감원대상을 304명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희망퇴직 추가접수, 분사, 인건비 조정 등을 통

해 정리해고 인원수를 최대한 줄이겠다”고 강조했다.

코오롱은 화학섬유산업의 불황으로 2003년 6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4년 3/4분기까지 누적적자

가 270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 왔다.

때문에 코오롱은 2004년 11월 인사에서 임원의 23%를 감원하고 12월부터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등 구조조정

을 추진해왔으나 희망퇴직자 수가 감원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결국 정리해고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코오롱 노조는 “회사가 경영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”면서 정리해고가 실시되면 파업

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노조는 “이미 690명이라는 감원숫자를 노조에 통보한 회사가 희망퇴직 등을 통해 감원목표가 달성되지 않으

면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”며 정리해고를 통보해오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

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또 회사가 조만간 정리해고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1월24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

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어 “1월18일부터 구미지역 일대에서 회사를 규탄하는 거리 

선전전을 벌이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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